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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14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

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02-2152-5802

백제학연구소장 박중균 02-2152-5950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7쪽 관련 누리집
(메뉴)

baekjemuseum.seoul.go.kr

열린마당 → 공지사항

한성백제박물관, <백제 왕도 발굴 10년의 성과와 전망> 

학술회의 11.16.(목)~17(금) 이틀간 개최

- 지난 10년간의 연차 발굴조사 통해 밝혀진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의 성과 집중 조명

- 발굴조사와 협업연구 통한 유적·유물 정보 심층분석과 학제 간 융합연구 성과 이뤄내

- 백제왕도유적의문화유산적가치와 2천년역사도시서울의정체성을공유하는계기마련

□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은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11.16.

(목)~11.17(금) 이틀간 <백제 왕도 발굴 10년의 성과와 전망> 학술회의

를 개최한다.

□ 이번 학술회의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서울 백제왕도 발굴 10년을 맞아 마련했다.

지난 10년간 백제 왕도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‘몽촌토성

(백제 왕성)’과 ‘석촌동 고분군(백제 왕릉지구)’의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를

집중 조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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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학술회의의 첫날인 11.16.(목)은 ‘몽촌토성’의 발굴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. 오전

에 발굴 현장을 답사한 후,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로 돌아와 본격적인 학술

회의를 시작한다.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조사 성과와 학제 간 융

합 연구 성과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오후까지 이어진다. 마지막 프로그

램은 이해의 폭을 넓혀줄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.

○ 11.16.(목) 첫 번째 발표는 「백제 왕도 발굴 10년 성과」라는 주제

로 ▴박중균(한성백제박물관)이 맡아 백제 왕도 발굴의 10년 간의 성과

전반을 살펴본다.

○ 두 번째 발표는 「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삼국~통일신라시대 도로의 구

조와 변화」라는 주제로 ▴박한울(한성백제박물관)이 맡았고, 몽촌토성

북문지 일원에서 확인된 도로유구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 한성백제 왕도

의 위상과 경관 복원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.

○ 세 번째 발표는 「몽촌토성 목곽 집수지의 구조와 성격」이라는 주제로

▴홍정우(한성백제박물관)가 진행하며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에서 확인된

목곽집수지의 최신 조사 성과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목곽시설을 비교

하고 구조와 성격을 살펴본다.

○ 네 번째 발표는 「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재 유물의 성격」이라는 주제

로 ▴김도헌(동양대학교)이 나선다. 몽촌토성 집수지에서 출토된 목재유

물을 건축부재와 쟁기로 대별 후, 상세한 검토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

한다.

○ 다섯 번째 발표는「몽촌토성 출토 동물 유존체의 성격과 의미」라는 주

제로 ▴고은별(서울대학교)이 맡아 몽촌토성 내 출토 동물유존체를 통한

동물 이용 양상을 검토한다.

○ 여섯 번째 발표는 「4~5세기 백제유적 출토 중국제 도자기 연구」라는

주제로 ▴한지수(한성백제박물관)이 맡는다. 백제 왕도 유적(몽촌토성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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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촌동 고분군)에서 출토된 중국제 도자기와 중국의 기년명 묘지 출토

도자기를 비교하여 두 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한다.

○ 일곱 번째 발표는「몽촌토성 출토 스에키계 토기와 시대적 배경」이라는

주제로 ▴스즈키코키(한강문화재연구원)가 나선다. 몽촌토성 출토 스에

키(계)토기와 한반도 전체에서 출토된 스에키(계)토기가 지역별로 어떠

한 의미가 있으며,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지 살펴본다.

○ 종합토론은 ▴김무중(기양고고학연구소)을 좌장으로 ▴이용욱(전라문화
유산연구원) ▴전혁기(국원문화재연구원) ▴김재홍(국민대학교) ▴김헌석
(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) ▴임혜빈(국립전주박물관) ▴조성원(전 부경대학
교박물관)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. 좌장과 토론자들은

각 연구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로서 약 2시간에 걸쳐, 발표 내용을 중심

으로 종합토론을 펼친다.

□ 학술회의 둘째날인 11.17.(금)에는 석촌동 고분군을 집중 조명하며, 일정의 순

서는 전일과 동일하다. 오전에 석촌동 고분군 발굴 현장 답사와 (기조)발표, 오

후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.

○ 17일의 첫 번째 발표는 「백제왕도 조사·연구의 향후 전망」이라는 주제

로 ▴조유전(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)이 기조 강연을 펼친다. 향후 백제 왕
도의 조사·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.

○ 두 번째 발표는 「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축조방법」이라는

주제로 ▴민동민(한성백제박물관)이 맡는다. 최근까지 조사된 연접적석

총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통해 단계별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.

○ 세 번째 발표는 「백제 한성 왕릉지구 묘제의 구성과 변화」라는 주제로

▴정치영(한성백제박물관)이 발표한다. 석촌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다양

한 양상의 무덤에 대하여 살펴보고 묘역의 구조와 변화상을 정리한다.



- 4 -

○ 네 번째 발표는 「석촌동 고분군의 화장 인골의 성격과 장제」라는 주제

로 ▴하대룡(서울대학교)이 진행하며, 화장인골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고

그것을 토대로 장례과정을 추론한다.

○ 다섯 번째 발표는 「고고학 유적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제작」이라는 주제

로 ▴허의행(수원대학교)이 나선다. 고고학 유적의 복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

는 새로운 분석 및 방법론인 디지털 복원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석촌

동 고분군의 복원과 콘텐츠 제작 과정을 사례로 살펴본다.

○ 여섯 번째 발표는 「토목공학적 분석을 통한 석촌동 고분군 적석총의 상

부구조 복원 시론」이라는 주제로 ▴손수원(경일대학교)이 맡는다. 석촌

동 연접적석총의 상부구조 복원을 위해 시추조사 및 토목공학적 실험과

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축조 방법의 순서를 분석·추론한다.

○ 일곱 번째는 「서울 석촌동 고분군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」이라는 주

제로 ▴윤정현(금강문화유산연구원)이 발표하며, 석촌동 고분군 출토 토

기의 기종을 살펴보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출토품과 비교하여 백제

왕도 유적의 편년을 검토한다.

○ 종합토론에는 ▴성정용(충북대학교)을 좌장으로 ▴오진석(가디언문화유
산연구원) ▴박경신(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) ▴강현숙(동국대학교) 
▴최인화(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) ▴홍성걸(서울대하교) ▴한지선(국립문
화재연구원)이 토론자로 참여하여, 전일과 마찬가지로 좌장과 토론자들이

약 2시간에 걸쳐,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.

□ 이번 학술회의는 연구자,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향후 한성백제박

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

리집(baekjemuseum.seou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기타 문의사항에

대한 안내는 한성백제박물관(02-2152-5800)으로 연락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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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은 “이번 학술회의는 백제 왕도 유적 발굴 10년의

조사 성과와 학제 간 융합 연구 성과를 진단하고, 향후를 전망하는 장이 될 것”

이라며, “앞으로도 새로운 방법론을 계발하고 발굴조사와 학제 간 협업 연구를

통해 세계유산에 손색없는 백제 왕도 유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

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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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학술회의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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